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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자 
 

사이좋게 가위바위보 
 

 

 

 

 

 

 

 

 

 

 

 

 

의자뺏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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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안녕? 」 

  「……  」 

  

항상 커다란 소리로 

인사를 하는 유키. 

오늘은 왠 일인지 기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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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 

「솔개뛰기가 안 돼. 

어제 혼자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라며 울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같이 연습하자.」 

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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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지켜 즐겁게 보냅시다.」 

「예. 」 

「다같이 숨바꼭질하자!」 

「여기까지 와봐라.」 

「잡힐 수야 없지.」 

「자, 도시락 먹을 시간이에요.」 

「곰돌이 정말 빨리도 먹는구나.」 

「아, 맛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즐거운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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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앙」   

「잉 잉」 

「아, 꿈이었네.  」 

「자, 모이세요.  」 

「더러워서 싫어. 」 

「와--」 

「미안합니다.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５ 



 

꿈만 같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잠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눈물을 흘리고 

물뿌리개의 물로 

얼굴에 물을 뿌린 것뿐인데. 

오늘은 꿈 같아요. 

 

 

 

 

두근두근 거리며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같이 첨벙첨벙하고 있는데 

잠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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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한가득 들이마시고 

머리꼭대기까지 물에 들어가 보았다. 

 

마이가 

「대단하다. 」 

라고 말해 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신고가 브이사인을 해 주었어요. 

저도 브이사인을 했어요. 

 

선생님 꿈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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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제 옷을 본 할아버지께서 

「여자아이답게 얌전히  

행동해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항상 

「여자아이는 얌전히 」라고  

말씀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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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굴렀어요. 

아파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남자아이가, 좀 더 강해져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자아이는 항상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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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집 지켜주기  
 

저는 가끔  

혼자 저녁에 집을 지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가셔서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거나 합니다. 

9 시나 10 시까지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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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학교에 갈 때 

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어납니다. 

지각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이 발표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같이 놀자. 
 

③「싫어. 」 

 

①「같이 놀까? 」 

 

                ②「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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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같이 놀자. 」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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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카의 해라바기 

 

여러분은 「하루카의 해바라기」를 알고 있나요? 

고베의 거리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가토 하루카는 

지진으로 부서진 집에 깔려 

죽었답니다. 

 

그 해 여름, 공터가 된 하루카네 집의 정원에 

많은 해바라기꽃이 피었답니다. 

그 해바라기는 하루카가 

귀여워하던 앵무새에게 주던 씨가 

지진으로 흩날려 싹을 낸 것이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루카가 해바라기가 되어 돌아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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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카의 가족과 거리의 사람들은 

그 씨를 소중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거리의 여기저기에 씨를 뿌려 

많은 해바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리주민에게 

「하루카의 해바라기」가 격려해준 것 입니다. 

 

그때부터 「하루카의 해바라기」는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의  

재해가 일어난 곳에도 보내져 

힘차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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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요원 할아버지ㆍ할머니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 

「잘 갔다 왔니?」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 

교통 안전 요원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십니다. 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매일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느날, 종례전에 저는 단짝인 겐과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아래를 본 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잘 갔다왔니?」 

야마가와씨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하구나.」 

다나카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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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기 전에 겐에게서 전화가 와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내일 같이 놀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뻤고, 가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야마가와씨의 싱글벙글 웃던 얼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 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하교길에 언제나처럼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 갔다왔니?」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였습니다. 

저는 다나카씨와 야마가와씨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웠어요.」 

라고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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